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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자료

보도시점 2026. 6. 19.(금) 18:00 배포 2026. 6. 19.(금) 09:00

‘농촌 일손은 늘리고, 노동자 인권은 지키고’
 - 농식품부-법무부 장관 합동 외국인 계절노동자 근로·주거환경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월 19일(금), 경기도 양주시 외국인 계절노동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외국인등록 현장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 운영 

현황과 계절노동자의 근로ㆍ생활 환경을 점검하였다. 

    *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 : 농번기에 출입국관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외국인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및 외국인 지문채취 등을 지원

  외국인 계절노동 정책을 함께 이끌어온 양 부처 장관이 관련 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그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확대하고,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업하여 왔으며, 이번 현장 점검은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장관은 첫 일정으로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이하, ‘이동출입국’)’ 운영상황을 살폈다. 그간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농번기에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출입국관서에 직접 찾아가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출입국관서에 이동출입국 운영을 독려해

왔으며, 그 결과 ‘25년 3개 출입국관서에서 운영되던 이동출입국이 올해 

13개까지 확대되었다. 

  이어, 양 장관은 경기도와 양주시가 마련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공공숙소를 

방문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장관은 ’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노동자 속행씨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다 돌아가신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노동자 공공숙소 건립 사업을 지속 확대*(‘26년 기준 12개소 

운영, 45개소 건립 중)하겠다고 약속했다.

    * 지방정부 자체사업(‘25년 기준) : 26개소 운영, 42개소 건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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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장관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계절노동자 고용 농가를 방문하였는데, 

온실에서 오이 줄기 내리기 작업을 하는 계절노동자를 격려하며 지난해부터 

정부 사업으로 계절노동자에게 보급되고 있는 온열질환 예방물품(그늘막, 

쿨링조끼, 식염포도당 등)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살폈다. 

    * 온열질환 예방물품 보급실적 : (’25) 그늘막 221개, 쿨링조끼 1,019벌, 식염포도당 18만 정 등 
→ (‘26) 그늘막 267개, 쿨링조끼 1,335벌, 식염포도당 13만정 등 

  농식품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농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농업 노동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6.17~6.26.), 법무부와 합동으로 계절노동자를 배정받은 전체 시군(139개 

시군) 대상 인권실태점검(6.8.~7.8.)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선발ㆍ도입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부터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경기도 양주시 현장에서 “양 부처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은 것은 외국인 계절 노동정책을 함께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의미”

라며, “농번기에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계절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혜영 (044-201-1711)

농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인 (044-201-1724)


